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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급격히 증가, 영유아는 특히 주의하세요.

기침예절 지키기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기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문지른 후 씻기 

청결한 환경 유지하기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 

소독하기

즉시 진료, 등원 중지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

등원, 등교하지 않기

열이 나고

입 속과
손발에 물집 

전문가가 알려주는 

예방법

김  형  수
부산광역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위원

수족구병은 입 안에 물집, 궤양이 생기며,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바이러 

스성 질환입니다. 잠복기는 대개 1-6일 정도이며, 

열이 나기 시작해서 1-2일 후에 입안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 생기고, 보통은 손과 발바닥에 

발진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엉덩이 등 

몸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경해서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지만 드물 

게는 바이러스성 뇌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 

하고,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수족구병을 앓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전파경로는 환자의 대변이 손, 물건 

등에 묻어서 입으로 들어오거나, 환자의 기침 

등 호흡기 분비물, 또는 물집에서 나온 진물에  

접촉하는 경우에 전파 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고 환자의 주변에 있는 

물건은 자주 닦아서 사용하며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등원,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격리기간은 평균 1주일 정도로 열이 없고 

입안의 수포가 호전될 때까지입니다.


